
KCC 언양공장, 하천 불법 점용 수사 착수

경찰이 31년 동안 인근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한 KCC 언양공장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하천을 무단 점용하고 불법 건축물을 지은 KCC 언양공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8월20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미 울주군으로부터 KCC 언양공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 이번주부터 KCC

언양공장 임직원을 1명씩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31년 동안 하천을 무단점유할 수 있었던 까닭과 불법 여부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경찰은 울주군 공무원과의 연관성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허가과정 등에서 담당공무원의 과

실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KCC 언양공장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군은 8월7일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한 KCC 언양공장의 불법 건축물 10개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와 함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KCC 언양공장은 울주군의 행정명령에 따라 하천부지 1만4145㎡ 면적에 지은 제품출하창고, 천장마감재 공

장, 본관사무실, 변전실, 목욕탕 등 건축물 10개의 사용이 금지된다.

1981년에 건설된 KCC 언양공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인 1만4145㎡(전

체 공장 땅의 20.7%)에 각종 건축물을 지어 31년 동안 무단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주군은 변상금으로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20>


